
탁 트인 언덕, 따스한 햇볕, 푸른 하늘과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곳은〈천우축산〉이다. 고향인 이곳, 

곡성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었던 박희애(55), 임차택(58) 

대표는 광주에서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다가 2005년에 

겸업으로 축산을 시작했다 두 대표에게 축산 비결을 묻자 

그저 남들하고 똑같이 키운다고 대답한다 그럴 리 없다 

한우 축산 명인의 일상에서 그 노하우를 살펴보자

撬丿 하루 5번, 소식으로 지키는 건강

〈천우축산〉은 적은 양의 사료를 하루 다섯 번씩 나눠 먹인다. 

소를 먹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에 

게을러질 수 없다 오랜 연구 끝에 비육 축사에 5번, 번식 축사에 

2번 밥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얻은 것은 한우들의 건강이요,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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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시간이니. 온종일 소들의 밥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지만 

예쁘고 건강하게만 자라면 그만이라는 두 대표 자연스럽게 

소들을 더 많이 관찰하고 자주 보는 얼굴이기에 아픈 것도 

금세 알아본다 성실함으로 소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소는 눈으로 키운다.'는 말처럼 

얼마나 많이 관찰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많이 좌우됩니다.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그저 관심으로 키우는 것이죠.”

홍아름

사진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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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다

KAPE, 축산 명인을 만나다

m i2：oo
이틀에한번,소독은필수

〈천우축산〉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축사를 소독한다. 

송아지에게 질병이 오지 않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소독에 각별한 신경을 쓰게 된 것은 소독으로 큰 

피해를 막은 기억이 있어서다. 2008년,〈천우축산〉은 다른 

축사와 밀접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는 부르셀라병이 

전국 축사에 퍼져있을 때라 축사에 병이 옮을까봐 열심히 

소독했다 그러던 도중 밑에 있던 축사에 부르셀라병이 퍼져 

전 두수를 매몰 처리하게 됐다. 가까운 축사에 병이 퍼져 

마음고생하던 중〈천우축산〉에 부르셀라병이 옮았다. 9개의 방 

중 5번 방에 있던 한우에게 발견된 것이다 병이 발견되자마자 

이틀에 한 번 소독했다. "겨울이라 소독 장비가 얼어서 매번 

장비를 녹여가며 소독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5번 방을 

제외한 나머지 소들에게는 옮기지 않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한우육종농가가 되면서 더욱 소독에 

신경 쓰게 되었다. 몸은 고되지만 소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크다.

丿

16:00
한우육종농가의 

자부심을 걸고

올해로 13년 차. 이제는 한우를 키우는 일이 편해졌을 만도 한데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끊임없이 소들을 주시하며 건강을 살핀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천우축산〉은 2013년 한우육종농가로 선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큰 상을 받아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처음에는 그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배운 것을 꾸준히 

실천하고 연구하면서 어린아이 돌보듯 한눈팔지 않고 지켜본 관심의 결과가 드러난 것이다. 지금은 

아들을 후계자로 양성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키우는〈천우축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한우육종농가로서 슈퍼한우 씨수소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250〜300두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천우축산〉을 완성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천 천（千）에 소 우（牛）, 천 

마리의 소를 뜻하는〈천우축산〉은 그 이름만큼이나 원대한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더 

많은 한우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 한우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라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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